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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20~30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건강습관과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등에서 만 20~39세의 

성인 19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고혈압 교육 경험과 지인의 뇌졸

중 병력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가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은 지인의 뇌졸중 병력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관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와 건강습관은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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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은 46.5%, 뇌졸중은 

54.2%였다. 20~30대 성인은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은 낮지만 가족과 주변 인물이 심근경색증 및 뇌

졸중 증상을 호소할 때 실질적으로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20~30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증상 인지 관련요인을 탐구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30대 성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심근경색증

증상을 더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건강습관

은 뇌졸중 증상을 인지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30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를 높이고,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 개선을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20~30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와 건강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dx.doi.org/10.15709/hswr.2023.4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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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1위인 암

에 이어 심장질환이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로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2a).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증상 발생 후 빠른 대처와 심근경색

증은 증상 발현 후 2시간, 뇌졸중은 3시간의 골든타임(송경준, 

2018, p.4) 이내에 적절한 치료는 예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

한 요인이다(Gumbinger et al., 2014; Hannan et al., 2010, 

p.143).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에서는 

심근경색증, 뇌졸중의 조기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부르도록 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3). 

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보건원의 한국 심근경색

증 등록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 중 119 이용을 통한 병원 방문 

비율은 21.7%에 불과하며(Lee et al., 2020, p.119), 급성 심

근경색증 환자의 119 이용 실태를 분석 한 결과 증상 발생 

시 119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낮은 증상 인지율로 보

고되었다(우선호 외, 2016, p.512). 또한,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의 병원 방문 지연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뇌졸중 임

상징후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조기 인지가 늦어짐과 동시에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증상의 심각성을 인지하

지 못하여 응급의료서비스 활성화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이남진, 문준동, 2020, p.36). 이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중재 차원에서 심근경색

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는 중요함을 알 수 있다(Lee et 

al., 2020, p.128). 하지만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심근

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은 2017년도 46.5%, 2021년도 

46.8%였으며,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은 2017년도 52.6%

에서 2021년도 54.2%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질병관리청, 

2020; 질병관리청, 2022c).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 인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심

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은 20대의 경우 각각 

41.1%, 42.4%, 30대의 경우 각각 48.0%, 52.6%으로 70대 

이상을 제외하면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낮았다(Kim et al., 

2023, p.4).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사망 원인은 20대에

서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이 각각 4, 5위를 30대에서는 

심장질환이 3위를 차지하고 있어 20~30대에서도 심뇌혈관질

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통계청, 2022). 

또한, 젊은 연령대 성인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상대적

으로 낮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증

상 발생 시 실질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이유미, 김건엽, 김기수, 

2014, p.5120; 조미래, 오희영, 장석용, 2021, p.15).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한 생활습관에 대한 마음가짐으로(이영옥, 최연희, 2013, 

p.65) Trejo et al.(2018, p4.24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외 

18~34세의 성인은 심혈관질환과 위험요인에 대한 태도 수준

이 낮아 심혈관질환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30~40대 남성 근로자(공정현, 최혜옥, 오은진, 

2016, p.311), 40~50대 중년기 여성(박연희, 장영미, 2018, 

p.3)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와 심뇌혈관질환 조

기 증상 인식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심혈관질환과 위험요인에 대한 태도 수준이 낮은 젊은 

연령대 성인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수준을 파악하고 심

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젊은 연령대 성인의 건강관리는 당장의 건강 수준에 변화

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중년과 노년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하며(변혜민 외, 2018, p.84), 만 30세 이상 뇌졸중 고위

험 환자와 30세 이상 성인의 흡연 상태와 음주빈도가 심근경

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조미래, 오희영, 장석용, 조아라, 2019, p.409; 조미래, 

오희영, 장석용, 2021, p.14). 국외 연구에서도 흡연 상태와 

음주빈도, 비만도가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와 관련요인으

로 나타났다(Tran & Tran, 2019, p.10). 그러므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20~30대 성인의 건강습관을 파악하고, 심

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젊은 연령대 성인이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에 대

한 인지가 낮으면 심뇌혈관질환이 발생 시 내원시간이 지연됨

에 따라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정경미, 이숙자, 박은숙, 박영주, 김신곤, 최동

섭, 2015, p.66; 질병관리청, 2022a).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과 대처 방법을 평소에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보건사회연구 43(4), 2023, 084-102

86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발생 시 

응급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조미래, 오희영, 장석용, 조아라, 2019). 또한, 심

근경색증 및 뇌졸중 발생 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젊은 

연령대 성인의 인지율을 높이면 지역사회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과 관리를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젊은 연령대 성인

의 낮은 조기 증상 인지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사회 건강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

들로(김미나, 이영훈, 김남호, 2020; 권영숙, 2021; 조미래, 오

희영, 장석용, 2021; 최보영, 2021),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

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이 성별(Park, 2020, p.5), 연령(Kim et 

al., 2016, p.239), 직업(이석희, 2020, p.19) 등의 일반적 특

성과 만성질환 유무(조미래, 오희영, 장석용, 2021, p.9), 혈압

수치 및 혈당수치 인식(권영숙, 2021, p.68) 등의 질병관리 

특성에 국한되어 있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와 건강습관을 

관련요인으로 포함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지식-태도-실천모형의 세 가지 항목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에 예방 태도와 건강습관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성인의 심

뇌혈관질환 예방 태도와 건강습관이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

기 증상인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다차원적으로 파악

하여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

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30대 성인의 일반적 특성, 심뇌혈관질환 관

련 특성,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와 건강습관을 알아보고, 심

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을 확인하고자 함

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성인의 일반적 특성,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

성,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관을 파악한다.

둘째, 20~30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

지를 파악한다.

셋째, 20~30대 성인의 일반적 특성 및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20~30대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

관에 따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의 차이를 파

악한다.

다섯째, 20~30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젊은 연령대 성인과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이란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

과 허혈성, 출혈성 뇌졸중 등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선행질환을 총칭하며(보건복지부, 

2023), 20~30대의 젊은 연령대 성인에서 심뇌혈관질환은 주

요 사망원인이며, 발생하게 되면 유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질병 부담이 크게 되고, 합병증 발생률은 높아지게 된다(정경

미, 이숙자, 박은숙, 박영주, 김신곤, 최동섭, 2015, p.66; 질병

관리청, 2022a).

미국 18~49세의 성인에서 심뇌혈관질환은 우울증이 있을 

때, 한달 중 열악한 정신건강 일수가 많을 때 발생률이 증가하

고(Kwapong et al., 2023, p.7),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Cené et al., 

2022, p.9), 20~39세의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심

혈관질환 위험요인과 관련된 건강지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악

화되고 있다(Cho et al., 2021, p.926).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첫 병원 방문 시 교통수단이 구급차

일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증상 발현으로부터 재관류 

가능 병원 도착까지 걸린 시간(내원시간)이 가장 짧았고, 첫 

병원 방문 시 교통수단과 내원시간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한은주, 김정선, 2015). 심근경색증 증상을 

인지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방문하는 것

은 심근경색증 증상에 따른 올바른 대처능력으로 20~30대 보

다 40~50대가 1.07배 대처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2021, p.1).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의 2008년도 심근

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은 39.6%였고, 2017년도에는 

50.2%였으며, 18~44세 성인은 2008년도 34.9%에서 2017년

도 46.6%로 개선되었지만(Fang et al., 2019, p.104) 국내 심

뇌혈관질환 조기 증상 인지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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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c). 2017년도 미국의 18~44세의 뇌졸중 조

기 증상 인지율은 67.2%이었고(Jackson et al., 2020, 

p.1619) 같은 해 우리나라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은 20대가 

42.4%, 30대가 52.6%였다(Kim et al., 2023, p.4). 

20~30대의 젊은 연령대 성인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지역사회에서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 목격자가 될 확률이 높다.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이 향상된다면 20~30대의 젊은 

연령대 성인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발

생 시 적절한 응급대처 능력으로 장애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 결과, 대부분 지역사회건강

조사 원시자료를 통한 2차 분석 연구로 전체 성인(Han et al., 

2019)이나 심뇌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조미래, 오희영, 장석

용, 조아라, 2019; 권영숙, 2021)에서 수행되어 연령 특이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경

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을 확인한 연구가 미

흡하므로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  

가.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예방 태도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으로 흡연, 

음주, 규칙적인 식습관, 스트레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

중과 허리둘레, 정기적인 혈압과 혈당 관리에 대한 태도로 정

의된다(이영옥, 최연희, 2013, p.65). 40대 미만 고혈압 전단

계 성인의 고혈압에 대한 태도와 예방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고혈압에 대한 태도는 고혈압과 관련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반응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0대일 때와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안준희, 이명하, 유

광수, 2017, p.5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련된 태도는 폐경

기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군 12.74±3.93

점,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군 13.84.±7.13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준영, 최소영, 2019, 

p.343). 30~40대 남성 근로자(공정현, 최혜옥, 오은진, 2016, 

p.314)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는 근무부서가 사무

직일 때, 심뇌혈관질환 가족력이 있을 때와 주관적 건강 상태

가 비교적 건강하다고 인식할 때 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

도가 높았다. 대구지역 건설업 근로자 대상의 연구에서 심뇌

혈관질환 지식의 차이는 연령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20~30대가 평균 3.02±1.03점으로 40대의 3.29±0.99에 비해 

낮았고,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에 대한 지식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박수연, 2016). 

이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는 일관적으로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 내용이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지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로 젊은 연령대 성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가 심근경색증 및 뇌

졸중 조기 증상인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나. 건강습관

건강습관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수정하고 건강에 유익한 

생활습관을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Damrosch, 

1991, p.833). 국내의 2013년도 지역사회 건강 조사 원시자

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하여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심뇌혈관질환 인지도를 확인한 결

과 흡연 상태, 음주빈도가 심뇌혈관질환 인지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훈, 노세응, 2017). 만 19

세 이상 성인 대상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 지식의 관련요인은 비만도, 체중조절 시도, 식생활, 인지

된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검진 여부와 구강검진 여

부였다(Han et al, 2019, p.7).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심근경

색증 증상인지 관련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남성에서는 비만

도가 정상일 때, 현재 음주를 하지 않을 때, 신체적 활동을 

할 때와 독감 예방접종을 했을 때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

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서는 현재 음주를 하지 

않을 때, 흡연을 하지 않을 때, 신체적 활동을 할 때와 독감 

예방접종을 했을 때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를 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최보영, 2021, p.90). 만 19세 이상 뇌졸중 고위

험 환자 대상 연구(조미래, 오희영, 장석용, 조아라, 2019, 

p.410)에서 뇌졸중 경고증상 인지율 및 비인지 영향요인을 분

석한 결과, 음주빈도가 월 4회 이하에 비해 주 2회 이상이 

1.14배,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1.27배 뇌졸중 경고

증상 인지가 높았다. 국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카메룬의 

만 18세 이상 성인 대상의 지역사회 설문 조사(Aminde et al., 

2017, p.4)에서 현재 흡연자에 비해 과거 흡연자가 심혈관질

환 인식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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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결과, 건강습관 변수는 흡연, 음주 등 일부분만 

파악하고 있어 건강습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체계

적이고 구조화된 도구를 적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연령대 성인의 건강습관을 구조화된 설문지로 파악하고,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건강습관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젊은 연령대 성인의 일반적 특성,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건강습관,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를 확인하고,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

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 광역시에 거주중인 만 20~39세 젊은 

연령대 성인으로 편의추출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수락한 자이다. 자

료 수집 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였다. 표

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유의수

준(⍺)=.05, 검정력 .95,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이영옥, 최연희, 2013)에서 나타난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

상 인지와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계수 

r=.23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하여 효과크기를 오즈비

로 환산하였을 때 OR=2.3으로 필요한 표본 수는 122명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를 선행연구보다 작다고 보고 총 

1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185부가 수거되었다. 그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185명의 설문지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변수정의 

가. 주요 변수 

1)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심뇌혈관질환 태도 측정은 김혜경(2015, pp.50-51)이 사용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으로 흡연, 음주, 

규칙적인 식습관, 스트레스,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과 허리둘레, 정기적인 혈압과 혈당 관리 등의 심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의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보건복지부, 2008).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의 범

위는 9~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3

이었다.

2) 건강습관

건강습관 측정은 한은주, 김정선(2015, p.85)이 사용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건강 상태 변화관

찰, 체중관리, 식이, 운동, 흡연, 음주, 수면, 스트레스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 4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0~66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습관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한은

주, 김정선(2015, p.86) 연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6이었다.

나. 종속변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1)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심근경색증 조기 증

상인지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질병관리청, 2022b)과 이를 

변별력 있게 확인하기 위해 심근경색증 증상이 아닌 증상 1개

를 함정 문항으로 포함하여(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09) 총 6문항으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 조사문

항 지침에 따라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각각에 대하여 맞다고 

생각하면 “예”,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오”를 선택하도록 하

였고, “예”라고 답한 경우는 1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함정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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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는 1점으로 처리하여 점수의 범

위는 0~6점이며 6점은 인지하는 것으로, 0~5점은 조기 증상

을 비인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KR-20=.66이었다.

2)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뇌졸중 조기 증상인

지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질병관리청, 2022b)과 이를 변별

력 있게 확인하기 위해 뇌졸중 증상이 아닌 증상 1개를 함정 

문항으로 포함하여(CDC, 2009) 총 6문항으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조사

문항 지침에 따라 뇌졸중 조기 증상 각각에 대하여 맞다고 생

각하면 “예”,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오”를 선택하도록 하였

고, “예”라고 답한 경우는 1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는 0점

으로 처리하였다. 함정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한 경우 0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는 1점으로 처리하여 점수의 범위는 

0~6점이며 6점은 인지하는 것으로, 0~5점은 조기 증상을 비

인지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KR-20=.73이었다. 

다. 보정변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와 관련

된 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만성질환 유부, 이웃의 심근

경색증 병력, 주관적 건강 상태, 혈압 수치 및 당화혈색소 수

치 인식이었으며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 홍보

물 접촉 경험, 고혈압 관리 교육 경험, 가까운 지인의 뇌졸중 

경험, 혈압 수치 및 당화혈색소 수치 인식은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권영숙, 2021; 나윤주, 이유미, 

김건엽, 최연희, 2015; 이석희, 2020; Han et al., 2019; 

Khalafalla et al., 2022; Park, 2020). 이에 따라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구 월소득, 건강교육 경험, 심뇌혈관질환 정보 

습득 경로, 주관적인 건강 상태, 가족과 지인의 심뇌혈관질환 

및 심뇌혈질환 선행질환 병력과 혈압 및 혈당수치 인식을 보

정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1, 여=2로, 학력은 고졸 이

하, 전문(2년제/3년제)대학교 졸업, 4년제 졸업을 대학졸업 이

하=1로, 대학원(석사) 졸업 이상=2로, 직업은 있음=1, 없음=2

로 구분하였다. 가구 월소득은 100만 원 미만, 100만~299만 

원, 300만~499만 원을 500만 원 미만=1과 500만 원 이상=2

로, 건강교육(고혈압, 당뇨, 심폐소생술) 경험은 있음=1, 없음

=2로 구분하였다. 심뇌혈관질환 정보습득 경로는 TV 등 대중

매체, 인터넷, SNS, 병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

건지소, 보건진료소)을 다중 선택하도록 하였고, 평균 경로개

수 2개를 기준으로 2개 이상=1과 2개 이하=2로, 주관적 건강 

상태는 매우 좋음, 조금 좋음, 보통은 좋음=1, 조금 나쁨과 

매우 나쁨은 나쁨=2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 중 심

뇌혈관질환(심근경색증, 뇌졸중)과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있음=1, 없음=2로, 혈압 및 혈당수치 

인식은 있음=1, 없음=2로 구분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일반적 특성,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 심

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관과 종속변수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 및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심근

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의 차이는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관에 따른 심근경

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은 단

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일반적 특

성,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을 보정하고 주요 독립변수인 심

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관을 포함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종속변수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KR-20 계수로 확인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부경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승인(IRB No. 

1041386-202212-HR-85-02)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B광역시 

내의 사업장 2곳과 교회 2곳의 부서장 및 담임목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연구 의도와 설문의 내용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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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보정변수 성별 남자=1 여자=2

연령(세) 20~29=1 30~39=2

학력 대학졸업 이하=1 대학원 이상=2

직업 있음=1 없음=2

가구 월소득 500만 원 미만=1 500만 원 이상=2

건강교육 경험 있음=1 없음=2

심뇌혈관질환 정보 
습득 경로

다
중
선
택

대중매체

있음=1 없음=2

인터넷

소셜미디어

보건관련기관

병의원

주관적인 건강 상태 좋음=1 나쁨=2

가족 병력

심근경색증

있음=1 없음=2뇌졸중

선행질환*

지인 병력

심근경색증

있음=1 없음=2뇌졸중

선행질환*

혈압수치 인식 있음=1 없음=2

혈당수치 인식 있음=1 없음=2

독립변수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1) 전혀 아니다=1 별로 아니다=2 그저 그렇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건강습관2) 매우 그렇지 않다=0 그렇지 않다=1 그렇다=2 매우 그렇다=3

종속변수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3) 예=1 아니오=2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4) 예=1 아니오=2

주: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1) 1. 담배를 끊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하루 1~2잔 이하로 절주하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줄이고 규칙적으로 영양분을 골고루 식사하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매일 30분 이상의 적절한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적절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 스트레스가 쌓일 경우 휴식이나 대화 등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을 체크하여 관리하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꾸준히 치료하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9. 만약 당신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증상을 보인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응급구조대 119나 1339 등을 부른다. 가까운 병원(한방병원 아님)으로 
데리고 간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연락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을 시행한다.  잘 모르겠다.

2) 1. 나는 나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건강 상태 변화를 살핀다. 2. 나는 건강 관련 정보를 얻고자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고 텔레비전의 
건강 강좌 등을 챙겨본다. 3. 나는 건강검진을 1-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4. 나는 혈압이나 혈당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5. 나는 나의 체중이 
적당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6. 나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하려고 한다. 7. 나는 과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8. 나는 인스턴트 
등의 가공식품보다는 주로 채소 등의 자연식품을 먹으려고 한다. 9. 나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육류나 새우, 장어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10. 나는 사탕,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과 같이 단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11. 나는 가급적 짜지 않게 먹으려고 한다. 12. 나는 채소나 
과일, 잡곡, 견과류 등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13. 나는 주 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려고 한다. 
14. 나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 15. 나는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흡연자나 흡연 장소 주변을 피하려고 한다. 16. 나는 술은 하루에 1-2잔 
이하로만 마신다. 17. 나는 가능한 술자리를 피하려고 한다. 18. 나는 하루에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 19. 나는 잠자기 전 수면을 방해 하는
일은 피한다. 20.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자주 웃으려고 한다. 21. 나는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거나 그 상황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한다. 
22.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

3) 1. 갑자기 턱, 목 또는 등 쪽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있다. 2. 갑자기 힘이 없으며, 어지럽고, 울렁거리거나 식은땀이 난다. 3.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 4.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는다. 5. 갑자기 팔 또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6. 갑자기 숨이 찬다.(함정질문)

4) 1.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2.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3.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4.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다. 5.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 6.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함정질문)

표 1. 투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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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무기명으

로 처리됨과 언제라도 철회 가능한 점, 연구 이외 목적에 사용

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

구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

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관

일반적 특성,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관은 <표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이 54.6%였고, 평균연령은 29.79±5.01세로 나타났다. 최

종학력은 대학 졸업 이하 94.6%, 직업이 있는 경우가 90.8%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월 가구 소득은 500만 원 미만이 

64.3%, 건강교육 경험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77.8%로 많았고, 

심뇌혈관질환 정보 습득 경로는 평균 2.45±1.53개였다. 심뇌

혈관질환 관련 특성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음이 84.3%로 

대부분이었고, 가족의 병력은 심근경색증 7.6%, 뇌졸중 

11.9%,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은 48.1%이었고, 지인의 심근

경색증은 14.1%, 뇌졸중은 16.2%,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은 

29.2%이었다. 본인의 혈압수치를 인식하는 경우는 48.1%, 

혈당수치를 인식하는 경우가 21.6%이었다. 심뇌혈관질환 예

방 태도 평균점수는 41.14±4.06점, 건강습관은 36.62±7.33

점으로 나타났다.

2.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 인지율과 문항별 정답률

은 <표 3>과 같다.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은 47명

(25.4%)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답률은 ‘갑자기 턱, 목, 

또는 등 쪽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있다’ 38.4%, ‘갑자기 힘이 

없으며, 어지럽고, 울렁거리거나 식은땀이 난다’ 29.2%, ‘갑자

기 팔 또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49.7%,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 90.3%

와 ‘갑자기 숨이 찬다’ 18.9%로 나타났다. ‘갑자기 가슴에 통

변수 구분 N(%) Mean±SD

일반적 특성

성별
남성 84(45.4)
여성 101(54.6)

연령(세)
20~29 89(48.1)

29.79±5.01
30~39 96(51.9)

학력
대학졸업 이하 175(94.6)
대학원 이상 10(5.4)

직업
유 168(90.8)
무 17(9.2)

가구 월소득
500만 원 미만 119(64.3)
500만 원 이상 66(35.7)

건강교육 경험

고혈압
유 50(27.0)
무 135(83.0)

당뇨
유 47(25.4)
무 138(74.6)

심폐소생술
유 144(77.8)
무 41(22.2)

심뇌혈관질환 정보 습득 경로
2개 이하 79(47.9)

2.45±1.53
3개 이상 86(52.1)

다
중
선
택

대중매체 146(32.2)
인터넷 125(27.5)
소셜미디어 83(18.3)
보건 관련 기관 56(12.3)
병의원 44(9.7)

표 2. 일반적 특성,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관

(N=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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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갑자기 숨이 찬다’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은 86명(46.5%)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답률은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80.0%,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

지 못한다’ 87.0%,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70.3%,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다’ 88.1%과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

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 69.7%로 나타났다. ‘갑자기 어지

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다’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

다’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변수 구분 N(%) Mean±SD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

주관적인 건강 상태
좋음 156(84.3)

나쁨 29(15.7)

가족 병력

심근경색증
유 14(7.6)

무 171(92.4)

뇌졸중
유 22(11.9)

무 163(88.1)

선행질환*
유 89(48.1)

무 96(51.19)

지인 병력

심근경색증
유 26(14.1)

무 159(85.9)

뇌졸중
유 30(16.2)

무 155(83.8)

선행질환* 유 54(29.2)

무 131(70.8)

혈압수치 인식 
유 89(48.1)

무 96(51.9)

혈당 수치 인식
유 40(21.6)

무 145(78.4)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41.14±4.06

건강습관 36.62±7.33

주: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표 2. 일반적 특성,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관(계속)

변수 구분 N(%)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 예 47(25.4)

  · 갑자기 턱, 목, 또는 등 쪽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있다 정답 71(38.4)

  · 갑자기 힘이 없으며, 어지럽고, 울렁거리거나 식은땀이 난다 정답 54(29.2)

  · 갑자기 팔 또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정답 92(49.7)

  ·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 정답 167(90.3)

  · 갑자기 숨이 찬다 정답 35(18.9)

  ·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함정질문) 정답 133(71.9)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예 86(46.5)

  ·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정답 148(80.0)

  ·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답 161(87.0)

  ·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정답 130(70.3)

  ·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다 정답 163(88.1)

  ·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 정답 129(69.7)

  ·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함정질문) 정답 156(84.3)

표 3.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N=185)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

 93

3. 일반적 특성 및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에 다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심

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는 일반적 특성에서 고혈압 교육경

험이 있을 때(p<.001), 당뇨교육 경험이 있을 때(p<.001) 유

의하게 높았고, 심뇌혈관질환 정보 습득 경로의 개수가 2개 

이하인 군보다 3개 이상인 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심뇌혈관질

환 관련 특성에서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는 지인의 병력

으로 심근경색증이 있을 때(p<.001), 뇌졸중이 있을 때

(p<.001)와 심뇌혈관질환 선행 질환이 있을 때(p<.001) 유의

하게 높았다. 그리고 본인의 혈압수치를 인식할 때(p<.001)와 

혈당수치를 인식할 때(p=.005) 유의하게 높았다. 

변수 구분

심근경색증

 p

뇌졸중

 p인지 비인지 인지 비인지

n(%) n(%) n(%) n(%)

일반적 
특성

전체 47(25.4) 138(74.6) 86(46.5) 99(53.5)

성별
남성 16(19.0) 68(81.0)

3.28 .070
29(34.5) 55(65.5)

8.85 .003
여성 31(30.7) 70(69.3) 57(56.4) 44(43.6)

연령(세)
20~29 20(22.5) 69(77.5)

0.78 .950
39(43.8) 50(56.2)

0.49 .484
30~39 27(28.1) 69(71.9) 47(49.0) 49(51.0)

학력†
대학졸업 이하 43(24.6) 132(75.4)

1.19 .276
82(49.6) 93(53.1)

0.18 .753
대학원 이상 4(40.0) 6(60.0) 4(40.0) 6(60.0)

직업†
유 46(27.4) 122(72.6)

3.76 .076
79(47.0) 89(53.0)

0.21 .645
무 1(5.9) 16(94.1) 7(41.2) 10(58.8)

가구 월소득
500만 원 미만 29(24.4) 90(75.6)

0.19 .664
49(41.2) 70(58.8)

3.78 .052
500만 원 이상 18(27.3) 48(72.7) 37(56.1) 29(43.9)

건강교
육 경험

고혈압
유 23(46.0) 27(54.0)

15.34 <.001
32(64.0) 18(36.0)

8.45 .004
무 24(17.8) 111(82.2) 54(40.0) 81(60.0)

당뇨
유 21(44.7) 26(55.3)

12.35 <.001
34(72.3) 13(27.7)

16.93 <.001
무 26(18.8) 112(81.2) 52(37.7) 86(62.3)

심폐소생술
유 40(27.8) 104(72.2)

1.93 .165
74(51.4) 70(48.6)

6.28 .012
무 7(17.1) 34(82.9) 12(29.3) 29(70.7)

심뇌혈관질환 
정보 습득 경로 개수

2개 이하 14(17.7) 65(82.3)
5.47 .019

33(39.8) 50(61.2)
4.41 .036

3개 이상 29(33.7) 57(66.3) 50(58.1) 36(41.9)

심뇌혈
관질환 
관련 
특성

주관적인 건강 상태
좋음 41(26.3) 115(73.7)

0.40 .525
73(46.8) 83(53.2)

.004 .845
나쁨 6(20.7) 23(79.3) 13(44.8) 16(55.2)

가족 
병력

심근경색증
유 4(28.6) 10(71.4)

0.08 .777
4(28.6) 10(71.4)

1.95 .162
무 43(25.1) 128(74.9) 82(48.0) 89(52.0)

뇌졸중
유 7(31.8) 15(68.2)

0.54 .462
17(77.3) 5(22.7)

9.51 .002
무 40(24.5) 123(75.5) 69(42.3) 94(46.1)

선행질환* 유 24(27.0) 65(73.0)
0.22 .639

48(53.9) 41(46.1)
3.82 .051

무 23(24.0) 73(76.0) 38(39.6) 58(60.4)

지인 
병력

심근경색증
유 15(57.7) 11(42.3)

16.64 <.001
20(76.9) 6(23.1)

11.27 <.001
무 32(20.1) 127(79.9) 66(41.5) 93(58.5)

뇌졸중
유 20(66.7) 10(33.3)

32.17 <.001
27(90.0) 3(10.0)

27.25 <.001
무 27(17.4) 128(82.6) 59(38.1) 96(61.9)

선행질환* 유 23(42.6) 31(57.4)
11.89 <.001

32(59.3) 22(40.7) 5.00 .025

무 24(18.3) 107(81.7) 54(41.2) 77(58.8)

혈압수치 인식 
유 34(38.2) 55(61.8)

14.82 <.001
56(62.9) 33(37.1)

18.62 <.001
무 13(13.5) 83(86.5) 30(31.3) 66(68.7)

혈당 수치 인식
유 17(42.5) 23(57.5)

7.87 .005
28(70.0) 12(30.0)

11.34 <.001
무 30(20.7) 115(79.3) 58(40.0) 87(60.0)

주: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Fisher’s exact test 

표 4. 일반적 특성,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차이

(N=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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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조기 증상인지는 일반적 특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p=.003), 고혈압 교육 경험이 있을 때(p=.004), 당뇨 교육 경

험이 있을 때(p<.001),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을 때

(p=012)와 심뇌혈관질환 정보 습득 경로의 개수가 2개 이하

인 군보다 3개 이상인 군이  경험이 있을 때(p=.003) 유의하

게 높았다.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에서 뇌졸중 조기 증상 인

지는 가족의 병력으로 뇌졸중이 있을 때(p=.002), 지인의 병

력으로 심근경색증이 있을 때(p<.001), 뇌졸중이 있을 때

(p<.001)와 심뇌혈관질환 선행 질환이 있을 때(p=.025) 유의

하게 높았다. 그리고 본인 혈압수치를 인식할 때(p<.001)와 

본인 혈당수치를 인식할 때(p<.001) 유의하게 높았다.

4.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관에 따른 심근

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차이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관에 따른 심

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의 차이는 <표 5>과 같다.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p<.001)와 건강습관(p=.032)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p<.001)와 건강습관(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수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인지 비인지
t p

인지 비인지
t 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43.11±3.27 40.46±4.01. 4.48 <.001 42.78±3.11 39.71±4.26 5.65 <.001

건강습관 38.60±8.40 35.94±6.84 2.17 .032 38.65±8.00 34.85±6.21 3.57 <.001

표 5.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및 건강습관에 따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의 차이 

(N=185)

변수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

OR 95% CI p

건강교육 경험

고혈압
유 5.08 1.07~24.19 .041

무 1

당뇨
유 0.53 0.11~2.58 .430

무 1

심뇌혈관질환 정보 획득 경로 개수
3개 이상 2.82 0.68~11.14 .195

2개 이하 1

지인 
심뇌혈관질환 병력

심근경색증
유 0.82 0.21~3.27 .776

무 1

뇌졸중 
유 6.43 1.63~25.41 .008

무 1

선행질환*
유 1.31 0.45~3.83 .624

무 1

혈압수치 인식
유 1.50 0.56~4.07 .423

무 1

혈당수치 인식
유 1.05 0.37~2.98 .934

무 1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1.19 1.04~1.35 .012

건강습관 1.05 0.99~1.11 .131

주: 1)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2) 보정변수: 고혈압 교육, 당뇨 교육, 심뇌혈관질환 정보 획득 경로 개수, 지인 심뇌혈관질환 병력, 혈압수치 인식, 혈당수치 인식

표 6.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

(N=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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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은 <표 6>, 

<표 7>과 같다.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일반적 특성,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건강습관 변수를 포함하여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는 고혈압 교

육경험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5.08배(p=.041), 지인의 뇌

졸중 병력이 있을 때가 없을 때에 비해 6.43배(p=.008) 높았

다. 그리고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를 할 확률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 태도가 1 증가 할수록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가 

1.19배(p=.028) 증가하였다.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일반적 특성, 심

뇌혈관질환 관련 특성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건강습관 

변수를 포함하여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는 지인의 뇌졸중 병력이 있을 때

가 없을 때에 비해 9.36배(p=.008) 높았다. 그리고 뇌졸중 조

기 증상인지를 할 확률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가 1 증가 

할수록 1.18배(p=.003) 증가하였고, 건강습관이 1 증가 할수

록 1.08배(p=.013) 증가하였다.

변수(참고치)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OR 95% CI p

성별 남 0.60 0.28~1.29 .191

여 1

건강교육 경험

고혈압
유 0.52 0.10~2.77 .440

무 1

당뇨
유 3.77 0.68~20.86 .129

무 1

심폐소생술
유 1.61 0.59~4.35 .350

무 1

심뇌혈관질환 정보 획득 경로
3개 이상 2.32 0.53~10.18 .265

2개 이하 1

가족 뇌졸중 병력
유 3.82 0.98~14.91 .054

무 1

지인 심뇌혈관질환 병력

심근경색증 
유 0.75 0.17~3.39 .708

무 1

뇌졸중
유 9.36 1.80~48.63 .008

무 1

선행질환*
유 0.83 0.30~2.33 .729

무 1

혈압수치 인식
유 1.34 0.54~3.36 .529

무 1

혈당수치 인식
유 1.17 0.39~3.55 .781

무 1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1.18 1.06~1.31 .003

건강습관 1.08 1.02~1.15 .013

주: 1)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2) 보정 변수: 성별, 건강교육 경험, 심뇌혈관질환 정보 획득 경로 개수, 가족 뇌종중 병력, 지인 심뇌혈관질환 병력, 혈압 수치 인식, 혈당수치 인식 

표 7.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
(N=185)



보건사회연구 43(4), 2023, 084-102

96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률

을 향상시키는 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는 심뇌혈

관질환 증상 발생 시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사회 경제적부담 

완화 및 예후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연령 특이적 특성

을 고려한 연구가 미비하여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조

기 증상 인지율은 25.4%,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은 46.5%

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 지역사회건

강조사(질병관리청, 2022c)의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 

46.8%,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 54.2%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별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인지율은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20~30

대가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Kim et al, 2023, 

p.3). 그리고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을 20대

와 30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대가 각각 

22.5%, 43.8%와 30대는 각각 28.1%, 49.0%으로 나타나,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Kim et al, 2023, p.4)의 20대의 

경우 41.1%, 42.4%, 30대의 경우 48.0%, 52.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은 지인의 심뇌혈관질환 병력이 유의

한 변수였으나 지인의 심뇌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가 30% 

미만으로 낮은 비율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접촉이 적었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의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문항별 정답률은 본 연구에

서 ‘갑자기 턱, 목, 또는 등 쪽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있

다’(38.4%), ‘갑자기 힘이 없으며, 어지럽고, 울렁거리거나 식

은땀이 난다’(29.2%),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90.3%), ‘갑자기 팔 또는 어깨에 통증

이나 불편감이 있다’(49.7%), ‘갑자기 숨이 찬다’(18.9%)로 심

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흉부 통증이나 불편감 이외의 모

든 문항에서 50% 이하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만 19세 이

상 성인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Han et 

al, 2019, p.6)에서 ‘갑자기 턱, 목, 또는 등 쪽에 통증이나 답

답함이 있다’(63.3%), ‘갑자기 힘이 없으며, 어지럽고, 울렁거

리거나 식은땀이 난다’(69.2%),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

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83.0%), ‘갑자기 팔 또는 어깨

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53.8%)와 ‘갑자기 숨이 찬

다’(78.2%)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은 흉부 통증이

나 불편감 문항 이외 모든 문항에서 Han et al.(2019, p.6) 

연구보다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질병관리청, 

2020)의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 46.5%보다 본 연구에

서 25.4%로 낮게 나타나 문항별 정답률 또한 낮게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된다. ‘갑자기 팔 또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

다’와 ‘갑자기 턱, 목 또는 등쪽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있다’ 문

항은 위장장애나 근골격계 질환으로도 오해하여 진통제나 소

화제를 복용하는 잘못된 대처 방식을 나타내는 경우(한은주, 

김정선 2015, p.89)와 국내 일반인 대상(Park, 2021, p.4) 연

구에서 ‘갑자기 팔 또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증상

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정답률은 45.7%로 5문항 중 가장 낮

은 정답률로 보고되어, 비전형적인 증상에 대해 정확히 인지

하고 심근경색증 증상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략

이 필요해 보인다.

뇌졸중 조기 증상 문항별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

서는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80.0%), ‘갑

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다’(87.0%)’,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70.3%),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

심을 잡기 힘들다’(88.1%)와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69.7%)로 나타났다. 이는 만 18세 이상 

미국 성인을 대상의 Van hooser et al.(2020, p.6) 연구 결과

에 따르면,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

다’(93.7%),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

해하지 못한다’(89.2%),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

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71.3%), ‘갑자기 어지럽

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다’(85.2%)와 ‘갑자기 이제까지 경

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61.2%)로 보고된 결과와 유

사하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현경, 정석희, 

강현철(2014, p.102)의 연구에서는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

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54.2%), ‘갑자

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52.2%) 문항

이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61.2%),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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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다’(64.3%)’와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

다’(61.5%) 문항에 비해 낮은 정답률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각 문항별 정답률 순위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

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에서 정

답률이 일관적으로 낮은 문항인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와 ‘갑자기 이제까

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를 뇌졸중 조기 증상으

로 인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지인의 뇌졸중 진단 경험은 심근경색증 및 뇌

졸중 조기 증상인지의 주요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가까운 지인의 뇌졸중 경험이 있을 때

(Khalafalla et al., 2022, p.4)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가 높았고, 

이웃의 심근경색증 진단 경험이 있을 때 심혈관질환 인식 높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나윤주, 이유미, 

김건엽, 최연희, 2015, p.37). 즉, 의미 있는 사람의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경험에 따라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변 인물

의 진단 경험이 장·노년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젊은 연령대 성인에게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누구에게

나 발생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고혈압 교육경험은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으로 나타났고,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권

영숙(2021, p.69)의 연구에서 고혈압, 당뇨 관리 교육은 심근

경색증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질병력이 거

의 없는 건강한 젊은 연령대 성인들이 건강 교육 경험을 통해

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심뇌혈관질환 정보에 대한 

노출이 늘어남으로써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결과로 생각되므로, 젊은 연령대 성인들이 

다양한 건강 교육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적합한 내

용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강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 19세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

사(최보영, 2021, p.92)에서 CPR 교육은 심근경색증 조기 증

상인지 관련요인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PR 교육 경

험은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와 관련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은 성인 가슴 압박 소생

술,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으로 술기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

며(대한심폐소생협회, 2023),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젊은 연령

대 성인으로 생애 주기 중 가장 건강한 시기로 심뇌혈관질환

과 자신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에 따라 질병의 심각성을 인

식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 Park(2021, p.5)의 연구 결과

에 의하면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인지 개수는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

고되어,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와 CPR 교육을 

하나로 묶은 통합프로그램을 통한 반복 연구를 통해 효과를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는 심근경색증 및 뇌

졸중 조기 증상인지의 주요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40대 

남성 근로자(이영옥, 최연희, 2013, p.66)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와 심뇌혈관질환 인식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를 통해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

기 증상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올바

른 태도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심뇌혈관질

환 예방 태도 점수는 41.14±4.06점으로, 중년기 성인의 

41.35±6.10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박연희, 장영

미, 2018, p.4), 연령별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 인지율은 중

년기 성인보다 젊은 연령대 성인이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Kim et al, 2023, p.3). 이에 따라 젊은 연령대 성인의 올바른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가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

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관상동맥질환 정보를 대중 매체를 통해 접촉하고 의료 전

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때 질병에 대한 태도가 증가하므로

(Blakeman et al., 2023, p.106) 젊은 연령대 성인이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

고, 교육자는 의료 전문가가 시행할 때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

된다. 안성아, 공정현(2016, p.295)의 연구에서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관리와 증상 발현 시 응급대처를 포함한 심뇌혈관질

환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의 심뇌혈관질환에 대

한 태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간호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e-러닝과 대면 교육을 혼합한 CPR 교육은 CPR과 관련된 태도

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되었다(Moon & Hyun, 2019, 

p.1).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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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응급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대면교육과 e-러닝 자원

을 적절히 사용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건강습관은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에서

만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건강습관 점

수가 높을 때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만 19세 이상 뇌졸중 고위험 성인 대상 연구에서 현재 흡

연자일 때, 음주빈도가 잦을 때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를 잘하

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었

다(조미래, 오희영, 장석용, 조아라, 2019, p.409). 이러한 결

과는 대학생에서 건강습관의 주요한 영향요인은 건강 관심도

로 본 연구 대상자에서 건강 관심도가 높음에 따라 자기관리

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고(여정희, 김은영, 

2010, p.288), 조미래, 오희영, 장석용, 조아라(2019) 연구 대

상자들은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건강 관심도

가 높은 사람이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질병 특성과 건강관심도가 건강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중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40세 이상의 대사증후군 위험군의 성인에서 건강생활습관 

이행 영향요인은 건강행위 동기(자기효능감, 인지된 유익성, 

인지된 장애성, 정서적 호감도)가 높을수록 건강생활습관 이

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전형우, 김지현, 2022, p.242), 

대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바일 건강생활습관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지식, 건강생활습관 계획 

의도와 건강 생활습관 행위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김연희, 

신성례, 2021, p.160). 따라서 젊은 연령대 성인의 올바른 건

강습관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 올바른 건강습관의 유익성을 강

조하고, 장애요인은 개선시키며,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지식과 

건강생활습관 계획에 대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연령대 성인

을 위한 건강습관 관리 프로그램을 직장에서 적용하고, 국가 

검진 대상을 20~30대까지 확대하여 건강습관 수준이 향상된

다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 뿐 아니라 국가 건강 수준 향

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일반적 특성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를 포함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건강습관

을 측정하였으며, 여러 측면으로 관련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젊

은 연령대 성인 대상의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 인지율 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개 지역의 지역사회 내의 젊은 연령

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럽

다는 점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의 표본을 확대하고 무작위 추출

을 통한 대상자 표집을 통해 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

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으로 확인된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를 향상시키고,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으로 확인

된 건강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재 개발 및 효과를 평가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 내용을 

포함한 CPR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평가하는 추후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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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if young individuals’ awareness of 

symptoms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is associated with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prevention attitudes and health behaviors.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a total of 190 young adults aged 20 to 39 at workplaces and other locations. 

The data was collected at workplaces, etc., from January to March 2023. 

Hypertension education, knowing someone close who has experienced a stroke, and 

having preventive attitudes for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were found to affect 

awareness of warning symptoms of myocardial infarction. In addition, knowing 

someone close who has experienced stroke, having preventive attitudes toward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and having healthy habits affected awareness of the 

warning symptoms of strok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reventive 

attitudes towards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wer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awareness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and that healthy habits wer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awareness of stroke in young adults. The findings 

provide a basis on which strategic programs can be built to improve awareness of 

warning symptoms of cardio-cerebrovacular disease.

Keywords: Myocardial Infarction, Stroke, Attitude, Healthy Habit


